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

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

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

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

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〈글책임 : 편집자〉  ●보낼곳 : 우 

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,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

대불교신문사 ‘길을 묻는 이에게’ 담당자 앞  ●인터넷:www.

hanmaum. org 또는 한마음 선원  ●FAX : (031)470-3116 대행 스님

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

에 앉아서 한생각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

점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. 우리는 같은 자리

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

먹고사는, 공생으로서 공용하고 있죠. 그러니 

가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다른 모든 문제를 각

자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바

로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법

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. 여러분은 부처님 법

이 따로 있어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, 부

처님 도량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

하지 마세요.

우리 각자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. 그 체 없

는 마음은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. 

청정함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, 또 

걸림 없는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, 또 

하나도 버리지 않는 법도 갖추어 가지고 있다 

이 소립니다. 또 일심으로써 일체 만법을 들

이고 내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. 그

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

고 모든 법을 응용하고 있는 것이니 아주 편

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

그런 자유자재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

않습니까?

그런데도 부처님 법은 자기와 동떨어져 있

다고 생각하고 ‘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님의 

그 묘한 법, 광대무변한 법은 모른다’고 생각

을 하시죠? 여러분이 고등 동물로서, 한 인간

으로서 태어난 것은 수억겁에 걸쳐 ‘아, 이런 

거는 잘못된 건데….’ 하고 반성하고 고치면

서 살아오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인간

에 이르기까지 진화되면서 마음을 그렇게 지

혜롭게 썼기 때문입니다. 또 마음이 지혜롭지 

못해서 아직도 짐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

고 있는 동물도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

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

인간까지 됐으니 인간 자체가 모두 부처님이

라는 겁니다.

여러분이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입니다. 그 

부처의 마음을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고 청

정함도 나한테 있고 걸리지 않는 것도 나한

테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바로 부처입

니다. 그러나 그 도리를 몰라서 바깥으로 끄

달리고 윤회에 끄달리고 업보에 끄달리고, 독 

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그런 팔자 운명에 끄

달리고, 부적을 써 붙여야 잘된다는 것에 끄

달리고 ‘내가 그냥 이사를 가면 사단이 나지. 

무슨 일이나 생기면 어쩌나.’ 하는 데 끄달리

고, 무꾸리를 해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줄 알

고 언짢다고 하면 언짢은 줄 알고 남의 말에 

끄달린다면 중생인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인간 

된 도리로서 다 갖추어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

구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, 고차원적인 

인간으로서 행을 못 하시는 건 정말 안타까운 

일입니다.

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“한생각의 도리를 

알면 부처인 것이다.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

면 인과응보에 끄달리면서 일체 모든 것이, 

발 하나 떼어 놓는 대로 고(苦)니라. 네가 고

덩어리니라.” 그러셨죠. 그래서 여러분한테 

한 말씀 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. 

고집멸도 사제법도 ‘고덩어리에 집착을 하

지 않는다면 멸해 버리느니라. 그러면 도다.’ 

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아주 간편하게 

아세요. 그걸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면 

아주 어렵습니다. 그러니 내가 난 게 고덩어

리니라. 왜 고가 됐느냐. 내가 나기 이전의 수

없는, 물질에 끄달리면서 살아 내려온 그 습

이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. 전자에 살면서 지

은 인(因)으로 인해서, 즉 말하자면 형제의 

인, 부모의 인, 자식의 인…, 착으로 인해서 

말입니다. 그 인에 의해서 과(果)가 되고 인

과가 돼 가지고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

해서 태어난 겁니다. 부모도 바로 인연에 따

라서 만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인과가 뭉쳐서 

고가 된 겁니다.

그러면 고가 어디 붙어 있느냐. 바로 여러분 

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

분 속에서 천차만별로 요렇게도 생기고 길쭉

하게도 생기고 모습이 죄 다르게 지금 살고 있

습니다. 지금 외부에서 사는 짐승들도 천차만

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. 인간도 

천차만별이고 짐승도 천차만별이고 사생이 

다, 알로 나는 거든지 태로 나는 거든지 습한 

데서 나는 거든지 화해서 나는 거든지 다 천차

만별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마음도 

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이렇단 말입니다.

그렇듯이 내 몸 안에 지금 수십억 마리가 

돌고 있는데 그게 인과로 뭉쳐진 겁니다. 그

래서 몸뚱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을 그려 

가지고 나왔지만 그 속은 내가 과거에 태어

나기 이전에 살던 그 인으로 인해서, 업보로 

인해서, 살던 습으로 인해서 온 인과가 뭉쳐

서 된 것입니다. 거기에서 악한 마음도 나오

고 선한 마음도 나오고 증오하는 마음도 나오

고 별 마음이 다 나오는데 그 마음에 의해서, 

사업을 하는 데도 잘못되는 수가 있고 잘되는 

수가 있고, 장사를 하는 데도 잘되는 수가 있

고 잘못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. 그건 누가 갖

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

행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.

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하

신다면 행과 마음과 말과 뜻이 바로 합류화

돼 가지고 스스로 속이 상하질 않고 편안하기 

때문에 말도 편안하게 나와서 남도 편안하게 

해 줘요. 그러면 빚진 사람이 갚지 않다가도 

자기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‘아, 저 사람

에게 빨리 갚아야지.’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

다.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빨리 갚게 되는 거

고 빨리 받게 되는 거죠. 장사도 그렇습니다. 

회사도 그렇습니다. 모두를 거느리는 회사의 

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

이, 또 말을 어떻게 해 줘야만이, 행을 어떻게 

해야만이 직원이 자기 뼈를 깎아도 아깝지 않

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가? ‘내 사장을 

살려야지. 이 회사를 위해서 저분은 참 애쓰

셨는데….’ 이렇게 ‘저분은…’ 하는 이러한 

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해야지 강요해서 되는 

건 아닙니다.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삐뚜로 

나갔습니다. 허허허.

그런데 삐뚜로 나간 게 아니라 그것도 생활

선으로 통하는 내용입니다. 부처님은 행하는 

것을 가르치셨고 또 마음과 행으로써, 즉 말

하자면 실천궁행을 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

법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공에 빠지거나 유

(有)의 생활에 빠진다면 이건 저울이 맞질 않

는 거죠. 양면이 다 맞아서 우리가 그대로 말

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 돼야 

되겠죠. 동떨어져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.

아까 ‘몸뚱이의 고’라고 했는데, 그래서 고

집멸도 사제법은 ‘집착을 하지 마라. 집착을 

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놓게 된다. 그냥 용

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. 그러면 스스로 바

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. 그것이 집착을 하지 

않고 놓는 것이다. 그러면 멸한다. 멸하면 도

니라.’ 이겁니다. 얼마나 간편합니까?

그리고 또 이것을 얘기해 드리죠. 내가 지

금 몸에 들어 있는 그 인과응보에 의한 의식 

자체를, 수십억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. 그

러면 부처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지배인이라

고 생각합시다. 지배인이 모든 부하를 인솔

하는데 마음을 잘 써 주면, 둘이 아니게 써 준

다면 그 수십억 마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따

라 줍니다.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. 간

장 공장, 위 공장, 이 공장 저 공장, 이렇게 여

러 군데에 공장이 있어도 마음은 체가 없으니 

지배인의 한마음이라면, 내가 지금 살면서 한

마음을 잘 쓴다면 이 속에 있는 그 수십억 마

리가 한마음으로 뭉쳐 줍니다. 그래서 묘법인 

것입니다. 이거는 현실입니다. 이런 공부를 

해서 미래에 천당에 간다, 승천한다고 말하는 

게 아닙니다. 현실 자체입니다. 그래서 과거

도 따로 없고 미래도 따로 없고 현실 일도 찰

나 생활이기 때문에 ‘무(無)다’ 이런 겁니다. 

‘공했다’ 이런 거 말입니다.

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가르칠 

수 있을까 하고 무척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대

하는 겁니다. 책을 보고 이론으로써 학식으로

써 지식으로써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

다. 모든 걸 연구해서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

내가 행해 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. 악

업과 선업이 한데 뭉쳐 있는데 악업도 여러분

의 법이 아니요 선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닙니

다.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인가? 여러분이 마음 

쓰고 행하는 것이 그대로 법인 겁니다.

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. 

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아니 되는 게 없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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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

■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.
■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
■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.
■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.
■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.

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

: 인천 - 델리(인도항공 AI 0313)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
: 델리 - 국내선 - 바라나시 - 초전법륜지 녹야원,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
: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- 항하사 - 부다가야
: 보드가야 순례, 보리수, 마하보디 대사원, 전정각산, 수자타탑, 네란자라강
: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, 영축산 여래향실, 칠엽굴, 날란다 대학 순례, 바이살리 도착
: 바이샬리 : 부처님 진신사리탑, 대림정사 중각강당, 원숭이 연못, 아소까 석주 순례,
 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,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- 열반지 쿠시나가르 : 열반당
: 쿠시나가르 - 인도 - 네팔 국경 통과 -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, 룸비니 도착

: 탄생성지 룸비니,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, 네팔 - 인도 국경 통과, 
 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, 쉬라바스티 도착
: 기원정사, 사위성, 앙굴리말라 회심처,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
: 타즈마할, 아그라성(城) 관광, 뉴델리로 이동
: 국립박물관 -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, 꾸뚭미나르, 연꽃사원, 뉴델리 관광
 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(인도항공 AI 0312) 21시 50분
: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

주요일정

1 일
2 일
3 일
4 일
5 일
6 일

7 일

8 일

9 일
10일
11일

12일

지도법사 : 대연스님
한국 유일의 인도 ·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
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
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.

  녹야원   부다가야

  바이샬리   타지마할  쿠시나가르

  나란다대학터


